
팜유, 프랑스 수입세율 인상 “비상”
프랑스, 의회에서 300% 인상안 가결 … 인도네시아는 직격탄 우려

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프랑스의 팜유 수입세율 300% 인상계획이 알려지면서 비상이

걸렸다.

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도네시아 팜유생산자협회(Gapki)가 정부에 프랑스 상원이 팜유 수입세를 300% 인상하

는 법률안을 가결한데 대해 공식 항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.

파드힐 하산 Gapki 회장은 “유럽연합(EU)은 중국과 인디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3번째 팜유 수출시장이고

프랑스는 EU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 중 하나”라며 “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프랑스에 국내 팜유산업 현황을 설

명해야 한다”고 요구했다.

프랑스 상원은 11월 셋째주 각종 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팜유를 건강에 더 좋은 재료로 대체하도록 유도하

기 위해 팜유 수입세를 1톤당 100유로(약 13만원)에서 400유로(약 55만원)로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다. 인상안

은 12월 하원을 통과하면 확정된다.

파드힐 회장은 “프랑스에 대한 팜유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입세 인상이 다른 EU 국가들에 전례가

될 수 있다”며 “정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EU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된

다”고 강조했다.

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11월 초 EU와의 CEPA 협상이 12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

있다.

무역부 데디 살레 해외교역국장은 “먼저 프랑스 정부가 인상계획을 마련한 배경과 이유를 검토한 뒤 적절한

대응책을 마련할 것”이라며 “세금 인상이 확정되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하는 것

도 가능하다”고 밝혔다.

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는 2011년 각각 2250만톤과 1089만톤의 팜 원유(CPO)를 생산한 세계 1-2위 생산국

이며 세계 CPO 공급량의 90%를 차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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